
현대자동차, 수소연료자동차 출시
2014년 40대 판매 목표 … SUV <투싼>에 100kW 연료전지 채용

현대자동차(대표 김충호 윤갑한)는 2014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40대 판매에 나선다.

현대자동차는 4월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<수소연료전지차 미디어 발

표회>를 개최하고 광주광역시에게 15대 판매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수소연료전지자동차

40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기름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를 배터리

처럼 사용하는 자동차로 물 이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배출물이 없어 미래 친환경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다.

현대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(SUV) 모델인 <투싼>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했다.

<투싼>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100kW의 연료전지와 구동모터, 24kW의 고전압 배터리, 700기압의 수소저장

탱크를 탑재하고 있으며 영하 20℃ 이하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12.5초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60km로 수소를 한 번 충전했을

때 최대 415km를 갈 수 있다.

현대자동차 관계자는 “수소저장탱크 파열 및 화염 시험, 낙하 시험 등 14가지 항목의 인증을 거쳤다”며 “일

반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충돌 시험을 포함해 13가지 항목에 걸쳐 안전성을 확인받았다”고 강조했다.

유럽의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현대자동차는 2014년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충

남, 울산 등 지자체에 총 40대의 <투싼>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판매할 계획이다.

<투싼>은 대당 1억5000만원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 가격도 점차 낮아져 2020년부터는 일

반 소비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5년 6000대, 2017년 2만7000대, 2020년 5만9000

대로 꾸준히 성장해 2025년 25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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